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우리는 성경학교는 왜 하는 걸까요?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경학교 주제가 뭐죠?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사사기 내용으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손 얘기로 
시작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밥 먹고 글씨 쓸 때 쓰는 손을 번쩍 들어 보세요.  오른손이 많네요! 왼
손인 친구도 있어요?  반가워요!

이제 그 손 말고, 반대쪽 손을 들어 보세요. 잘 안 쓰는 손이요. 그 손으로, 공중에다
가 크~게 자기 이름을 써 볼 거예요. 준비… 시작!

어때요, 잘 써져요?  이상하죠? 삐뚤빼뚤하죠? 팔이 말을 안 듣죠? 잘 안 쓰는 손은 
뭔가 어색하고, 서툴러요. ‘아니에요! 저 완전 잘해요!’ 하는 친구 있나요? 한 명만 앞
으로! 네, 여기 목사님이 특별한 간식을 준비했어요! 잘 안 쓰는 손으로 젓가락질 해
서 먹을 수 있으면 먹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요, 바로 이 "잘 안 쓰는 손" 때문에 사
람들 눈에 좀 달라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는 거의 다 오른손을 썼는데, 이 사
람은 왼손잡이였거든요. "쟤는 왜 우리랑 다르지?" 하는 눈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그
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골라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누군지 궁금하
죠? 이름은… 조금 있다가 알려 줄게요!

친구들, 저기 있는 커다란 바퀴 보이죠? 이번 여름성경학교 내내 우리랑 함께할 "사
사기 반복 바퀴"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자꾸자꾸, 빙글빙글, 똑같은 걸 반복했어요. 뭘 반복했냐면요. 우리 겨울성경학교 때 
배웠던 창세기를 이루는 두 기둥처럼! 사사기 내용으로 우리 같이 배워 볼 거예요! 
손동작이랑 같이요. 목사님을 따라해 보세요!



사사기를 이루는 다섯가지 반복!
“하나님을 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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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구했다”
“다시 평안히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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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기를 이루는 다섯가지 반복!

와, 잘한다!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크게!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힘들어서 하나님께 "살려 주세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하나
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먼저 날 잊었잖아. 안 도와줄 거야!"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 주셨어요. 그 구원자를 "사사"라고 불러
요. 그리고 다시 평안해졌어요. 오늘은 그 사사 중 한 명, 아까 말한 왼손잡이 이야기
예요!

그 사람 이름은 에훗이에요. 다 같이, "에훗!" 

그때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의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을 힘으로 꽉 누르고 있었어요. 무려 18년 동안이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자꾸 빼앗기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살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 
주세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
어요. "에? 에훗? 왼손잡이 에훗?" 그 시대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싸움도, 공
부도, 운동도, 아무것도 못할 거라' 고 생각했거든요. 에훗은 뭔가 달라 보이고, 약해 
보였어요. 



친구들, 걸리버 이야기 알아요? 작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큰 사람’은 그들 보기에 이
상해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큰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작은 사람’도 마찬가지구요. 눈이 
세 개인 사람들만 있는 곳에 친구들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럴 거
예요. 어떡해...쟤는 눈이 두 개인가봐.. 가족들이 얼마나 슬플까? 아휴..안타깝네.. 하
는 사람도 있을 거고, 놀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에훗의 왼손을 보시고 
이러셨을 거예요. "바로 저 손이 필요해!"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선물을 전하러 가게 됐어요. 왕궁 앞에는 무서운 경비병들이 
서 있었어요. 경비병들은 무기가 있나 확인했지만, 오른손잡이들이 무기를 두는 쪽만 
봤어요. 왼손잡이 에훗 쪽은 생각도 못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약점"이라고 
놀리던 그 왼손을, 아무도 생각 못 한 특별한 열쇠로 쓰신 거예요.

에훗은 왕 앞에 서서 말했어요. "왕이여, 하나님이 왕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날, 하나님은 에훗을 통해 이스라
엘을 괴롭히던 나쁜 왕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80년 동안 평화가 왔어요. 18년 힘들었는데, 80년 평안! 하나
님의 구원이 훨씬훨씬 커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에훗이 세다!"일까요?  아니에요. 에훗은 사
람들 눈에 별로 안 세 보였어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성경도 "하나님이 구원
자를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크고 힘센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작아 보이
는 사람, 달라 보이는 사람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세요. 그것도 아무도 생
각 못 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해 봐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나만 좀 다른 것 같아…" 할 때요. 달리기가 제일 느
릴 때.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게 있을 때. "쟤는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러
지?" 하고 비교될 때.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고, 부끄럽고, 숨고 싶죠.

그런데 오늘 에훗 이야기가 우리한테 말해 줘요. 사람들이 "약점"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라서, 여러분의 잘하는 것도, 서툰 것도 다 아세요. 그리고 그걸 "쓸모없어" 하지 않으
시고, "내가 쓸 거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숨기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이 손 위에, 내가 잘하는 것 하나를 살짝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노래, 달리기, 친구 웃겨 주기… 뭐든 좋
아요.  그리고 이번엔, 내가 잘 못하는 것, 조금 부끄러운 것도 하나 올려놓아 보세
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해도 돼요. 마음속으로만요.

이번에는 그 두 손을 천천히 모아서, 하늘로 쓱—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 이것을 드릴게요."
【다 같이 두 손을 모아 올린다】

잘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이에요. 따라 해 보세요. "내가 가진 특별함과 
약점도, 하나님 손에 드리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요. 에훗이 구해 준 다음에 이스라엘은 계속 잘 살았을
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잊고, 바퀴는 또 빙글— 돌아요. 사사들
은 잠깐만 구해 줄 수 있었고, 사사들도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큰 계획을 세우셨어요. 언젠가,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구원자를 
보내 주시기로요. 그분이 누구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딱 한 번 구해 
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진짜 구원자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내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 볼 거예요.

자, 오늘 배운 구호, 손동작이랑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할 거예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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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기를 이루는 다섯가지 반복!

최고예요! 이제 아까처럼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선생님 따라 한 문장씩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잘하는 것도, 잘 못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드릴게요."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